
12 page

5-1 인도네시아-말레이시아 할랄 전자상거래 비지니스 협력
  주요내용

 ‌�인니 상공회의소(Kadin)는 자국 할랄제품의 홍보를 위해 말레이시아 할랄 전자상거래 포탈인 ehalal.com에 

등록했음

 ‌�위 포털은 할랄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스토어의 역할 뿐 아니라 유통 가능한 할랄제품의 리스트를 검색

할 수 있는 사이트이며 이 포털을 통한 구매자는 검증된 공급자 또는 전자상거래파트너와 직접 거래를 

할 수 있음

 ‌�인니 상공회의소에 의하면 할랄제품은 전 세계 제품의 11%를 차지하며, 그 중 67%의 식음료, 22%의 

의약품, 기타 화장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

 ‌�말레이시아 할랄산업개발공사(Halal Industry Development Corporation)에 의하면 ehalal.com 포털은 

인도네시아 울라마협의회(MUI)와도 협력하고 있으며, 각 제품의 할랄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 MUI의 

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어, 해당 사이트 이용자들은 각 제품 페이지에서 MUI가 인정한 할랄인증서를 직접 

확인 가능하다고 밝힘

 ‌�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제품 외에 인도 제품도 해당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음

 ‌�말레이시아 무역부는 더 많은 파트너를 찾기 위해 8월~9월에 태국, 호주, 일본, 유럽에서 로드쇼를 개최

할 예정이라고 밝힘

▲ 말레이시아 무역부와의 파트너십 체결 행사에서 

연설 중인 인니 상공회의소 일함 하비비 부회장

▲말레이시아 할랄 전자상거래 포탈인 

ehalal.com 홈페이지

* 출처 : 자카르타포스트 2016/08/02

 시사점

 ‌�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할랄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, 각 정부는 무슬림 소비자들을 

하람 식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 또한 자국 할랄식품을 홍보하기 위해 ehalal.com과 같은 

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및 협력하고 있어,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

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할랄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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